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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을 유인하도록 하였으나, 중

소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2008년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병원협회

와 중소병원협회 등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만으로는 즉각

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2008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됨1)에 따라, 이후 5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수는 45.5%가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

는 2008년 기준 간호대 정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만명의 간호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2) 

이처럼 급격한 간호대학 정원 증가는 간호대학의 입장에서

는 졸업생의 취업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간호대 취업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는 간호학과를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만 

낙관 할 수 없게 되었다.3)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 진학동기가 

졸업 후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간호

학과의 취업률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간호사는 전문직의 사명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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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대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

고 간호학과의 입학동기로 전문직을 원해서와 직업의 안전성

을 뽑았고, 간호학과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도 수학능력 시험 

이후가 50.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4) 간호대는 취업률도 높

고, 대부분의 학생이 간호대학 진학과 동시에 병원에서 일하

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진로를 결정 후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동안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바쁜 교과과정을 

소화하다 보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부

족하게 된다.5)

이렇게 대학입학 당시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에도 본인

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탐색이 없이 3~4년의 대학생활 후 우

선적으로 병원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막연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 조

기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6%로 간호

사 평균 이직률 16.8%의 2배에 가까이 보고되고 있고,6) Cho

와 Lee (2006)의 연구에도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할 때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를 갖는다고 발표하

고 있다.7) 

이처럼 간호학과의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신규간

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임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간호학과 졸업생의 역량을 요

구로 하는 곳이 많이 때문에 병원으로의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있으므로8) 본인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의 경우 대학생활 동안 인생의 진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진지한 고민을 할 여건을 제공하기 보다는 대부

분이 병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정보 전달 등의 취

업지도만 이루어지고 있고,9)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졸업 직

후에는 85% 이상의 학생이 국내임상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

망하고 있어10)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전공 지식에 대한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고민이 중요시 되어야 한

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

기 자신과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1)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으리라는 믿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

택과 계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2) 이러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진로적응의 결정인자로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탐색과 선택 및 적응행동

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3)

여기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촉진하

기 위하여 자신과 외부환경을 이해하는 인지적 ‧ 행동적 활동

으로14) 진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 결정을 하더라고 진로탐색행

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간호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5)

진로결정몰입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하

고 진로결정 활동에 참여하는 신념이나 희망, 기대, 결심을 표

현하는 심리적 도구로,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직업생활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15) 이

러한 진로결정몰입은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실행 사이에서 이

루어지는 구인16)으로, 인생에서 진로 결정에 가장 근접한 시

기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진로결

정몰입의 정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결정몰입이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행동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정도와 관계를 조

사하여 앞으로의 간호대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

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

로결정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를 비교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

로결정몰입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4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이경아 · 김진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D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569명 전수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이 중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425명을 대상으로 설

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응답

으로 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7

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 (1996)18)가 

개발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이용하였다. 이는 25가지 진로결정과 관

련된 문항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자기평가 5문항, 직업정보수집 5문항, 목표선택 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Jung, Jeong과 Yoo (2014)의 연구19)에서는 Cronbach's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1 로 나타났다. 하

위문항별 도구의 신뢰도는 자기평가 .91, 직업정보수집 .89, 목

표선택 .87, 진로계획 .92, 문제해결 .90이었다.

2)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동선(2003)20)이 개발한 진로탐색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자

기에 대한 탐색 12문항과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 16문으로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 .93로 나타났다. 하위문항별 도

구의 신뢰도는 자기탐색 .92, 직업환경탐색 .90이었다. 

3)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은 Blustein, Ellis와 Devenis (1989)가 개발

하고 최수정(2007)이 번안한 진로결정몰입 검사(Commit-

ment to Career Choice Scale, CCCS)를 사용하였다. 이 검

사는 총 28문항으로 진로탐색 및 몰입과 진로배제 경향의 2가

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변인간의 개념적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문항을 역

채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몰입한 수준

이 높으며, 폐쇄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13)21)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7로 나타났다. 하위문항별 도구

의 신뢰도는 진로탐색 및 몰입은 .80, 진로배제는 .7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

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이용해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t-test와 ANOVA로 분석

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 test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 138명(34.8%), 2학년 95명(23.9 

%), 3학년 95명(23.9%), 4학년 69명(17.4%)으로 남학생이 

54명(13.6%), 여학생이 343명(86.4%)이었다. 학과 만족도는 

351명(88.4%)이 현재 간호학과 진학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46명(11.6%)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계

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327명(82.4%)은 진로를 결정하였다

고 답하였고, 70명(17.6%)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고 답하였다(Table 1). 

전공만족여부와 진로계획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성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만족은 1학년이 96.4%로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다소 감소하였으며, 진로결정의 경우 반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4학년의 98.6%가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답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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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by Grade and Gender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Yes No
x2 (p)

Yes No
x2 (p)

n (%) n (%) n (%) n (%)

Grade 1
2
3
4

133 (96.4)
83 (87.4)
78 (82.1)
57 (82.6)

5 (3.6)
12 (12.6)
17 (17.9)
12 (17.4)

14.604
(.002)

105 (76.1)
69 (72.6)
85 (89.5)
68 (98.6)

33 (23.9)
26 (27.4)
10 (10.5)
1 (1.4)

25.694
(＜.001)

Gender Male
Female

48 (88.9)
303 (88.3)

6 (11.1)
40 (11.7)

0.014
(.561)

42 (77.8)
285 (83.1)

12 (22.2)
58 (16.9)

0.907
(.220)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ariables Categories M±S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evaluation (5 questions)
Setting an objective (5 questions)
Career relation data gathering (5 questions)
Making a plan (5 questions)
Solving a problem (5 questions)
Total (25 questions)

3.50±0.52
3.50±0.51
3.42±0.48
3.35±0.53
3.31±0.54
3.42±0.44

Career search behavior Self-exploration (12 questions)
Environmental-exploration (16 questions)
Total (28 questions)

3.20±0.59
2.98±0.60
3.08±0.56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19 questions)
Tendency to Foreclose (9 questions)
Total (28 questions)

3.25±0.41
3.31±0.41
3.27±0.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2
3
4

138 (34.8)
 95 (23.9)
 95 (23.9)
 69 (17.4)

Gender Male
Female

 54 (13.6)
343 (86.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Yes
No

351 (88.4)
 46 (11.6)

Career decision Yes
No

327 (82.4)
 70 (17.6)

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몰입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중 3.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평가 3.50점, 목표설정 3.50점, 직업정보

수집 3.42점, 진로계획 3.35점, 문제해결 3.31점으로 자기평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

다. 진로탐색행동은 5점 만점에 3.08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

로는 자기탐색 3.20점, 환경탐색 2.98점으로 자기탐색행동이 

환경탐색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검사에서는 5

점 만점에 3.2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진로탐

색 및 몰입이 3.25점이었으며, 진로배제는 3.31점으로 나타났

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학

년에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 보다 2 ‧ 3학년이 낮게 나타났으며(F=13.584, p<.001),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1 ‧ 2학년보다 3 ‧ 4학년에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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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

Grade 1a

2b

3c

4d

3.47±0.44
3.31±0.38
3.27±0.35
3.64±0.50

13.584
(＜.001)
b, c＜a
b, c＜d

3.00±0.56
2.87±0.50
3.18±0.49
3.35±0.58

12.829
(＜.001)
a, b＜d
a, b＜c

3.30±0.36
3.24±0.31
3.23±0.30
3.29±0.32

1.301
(.274)

Gender Male
Female

3.45±.041
3.41±0.44

.630
(.529)

3.07±0.62
3.08±0.55

-.007
(.995)

3.31±0.37
3.26±0.32

.951
(.342)

Major
satisfaction

Yes
No

3.42±0.42
3.37±0.54

.698
(.488)

3.07±0.56
3.08±0.56

-.041
(.967)

3.29±0.33
3.16±0.24

3.244
(.002)

Career 
decision

Yes
No

3.46±0.45
3.22±0.33

5.116
(＜.001)

3.12±0.56
2.88±0.54

3.341
(.001)

3.29±0.33
3.17±0.26

2.874
(.004)

Table 5. Correlation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ariabl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r (p) r (p)

Career search behavior .373 (＜.001) 1

Commitment to career choice .321 (＜.001) .193 (.003)

났다(F=12.829, p<.001). 진로결정몰입은 학년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전공 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진로결정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진로

결정몰입정도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t= 

3.224, p=.002). 미래의 진로계획을 결정여부에 따라서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래 진로계획을 세운 경우가 세우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몰입 모두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t=5.116, p<.001; t=3.341, 

p=.001; t=2.874, p=.004). 

4.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몰입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

입 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Table 5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탐색행동(r=.373,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결정몰입(r=.321, p<.001),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

정몰입(r=.193, p=.003)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

결정몰입 간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에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과 실습의 스트레스, 국가고

시 및 취업의 스트레스 때문에22) 저학년때 보다는 다소 떨어

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Kim과 Lee (2014)의 연구에서

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만 19세 이하가 만 22세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23) 그러나 진로 결정 정도는 학년이 올라

가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

해 막연하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

추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2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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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Chung, Gang과 Kim (2014)의 연구에서 3.40점과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연구에서의 3.44점

과25) 유사한 점수이다. 하부영역별로는 자가평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각각 3.50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31로 가장 낮

았는데, 이는 Jung, Jeong과 Yoo (2014)의 연구에서 하부 영

역에서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분이 가장 낮았던 것

과 동일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

획, 자기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에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문제해결부분이 간호대학생은 취약한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19)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과 3학년보다는 1학년과 4학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는데, 졸업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점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19,26) 

졸업학년이 되면 진로결정에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

리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간학년

에 비하여 높게 나온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간호대 1학년의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적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

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2학년에 진학

하여 본격적으로 전공 및 실습을 경험하면서 자기평가 및 진로

계획, 목표설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자기탐색행동은 많이 하면서 주변의 

전문적인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행동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간호대의 경우 졸업 후 진로가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적극적으로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 총 점

은 3.08로 Moon과 Lee (2010)의 연구에서의 2.39와8) park 

(2012)보의 연구에서의 2.14보다27)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간호대 입학정원이 증가하면서 취업문이 좁아져 예전보다는 

진로탐색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간호대 졸업시기가 되면 대부분 병원으로 취업하였으나 이제

는 간호대 졸업생의 증가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간호대생 스스로가 본인이 목표로한 진로에 대해 정보를 찾고 

그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으며 본인에게 적합

한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진로탐색행

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1학년과 2학년때보다 3학

년과 4학년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결정몰입의 경우 3.27점으로 하부요인별로는 진로탐

색 및 몰입이 3.25점, 진로배제가 3.3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3)의 연구에서의 진로

결정몰입 3.01보다21)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진로탐색 및 몰입

만을 본 Kim (2013)의 연구에서는 3.26으로28) 조사되었으며, 

대학생의 진로배제 경향을 본 Kim (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

배제경향이 2점대로 나타나29) 타 전공의 일반대학생은 자신

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몰입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배제성이 높게 

나옴에 따라 간호대는 다른 전공과 달리 졸업 후 특정한 자신

의 진로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이는 취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동반하여 긍

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졸업후 

병원으로 취직을 한다는 점에서 취직 후 병원에 적응하지 못

할 때 오히려 진로의사결정에 부정적 심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진로 몰입에 있어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 후

에 본인의 적성에 부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

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13,15,1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이론과 실습에 큰 부담이 없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높은 1학년 시기에 진로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공 외에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2학

년과 3학년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적성에 부합한 진

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하고, 4학년 때는 전공 수업

에 대한 비중을 낮추어 본격적으로 진로탐색행동하고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해 주고 지

도해 준다면 주다면 간호대학생의 직업선택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에서는 교양

과목 위주로 교과목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양한 간

호사 취업분야에 대한 세미나 방식의 수업을 통해 초기에 병

원 간호사를 목표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을 지라도 간호학과

의 전공을 살리면서도 좀 더 본인의 적성에 적합하고 흥미로

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간호대학생이 미리 본

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2학년과 3

학년에서는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인에 대해 이

해하고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심층적 개별진로 상담이 필

요하다. 4학년에서는 본격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차원의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고 본인이 결정한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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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간호대 정원이 증가하고 병원의 간호사 수요가 한정되

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 졸업생이 임상간

호사라는 진로 이외에도 간호사로 일 할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

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 등 다양한 진로 분야

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

하고 탐색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 정원이 증가하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진로

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여부

와 진로계획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로결

정 여부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 별로는 

자기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진로탐색행동은 3.08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

기탐색행동이 환경탐색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몰

입검사에서는 3.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진

로탐색 및 몰입이 3.25점이었으며, 진로배제는 3.31점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

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는 학년에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 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낮게 나

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1학년과 2학년보다 3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간호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있어 진로 의사결정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문제

해결능력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1학

년의 경우 전공 이론과 실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학년

과 3학년에 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진로에 대

한 효능감도 높은 상태이므로 이때부터 진로탐색을 할 수 있

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

이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4

학년에 진로결정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

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방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

대상을 늘리고 반복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입학과 동시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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